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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시니어가 (1) 도서관 디지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2) 도서관에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는 

요인, (3)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시니어 이용자 20명을 

대상으로 1:1 심층면담을 수행한 결과, 시니어의 과반은 도서관 디지털화에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 이용 요인으로는 ‘사서’와 ‘시력 및 글자 크기’가 가장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요인은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그 밖에 디지털 정보 이용 요인으로는 

‘자료의 특성’, ‘편리성’이 있고, 비이용 요인으로는 ‘태도 및 심리적 요인’, ‘책의 물성’ 등이, 방해 요인으로는 ‘홈페이지 

사용성 문제’가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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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1) the attitudes of seniors toward library digitalization, 

(2) factors that lead them to use digital information in libraries, and (3) factors that hinder or prevent 

them from using digital information in libraries. As a result of conducting 1:1 in-depth interviews with 

20 senior user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majority of seniors had a favorable attitude toward 

library digitalization. ‘Librarian’ and ‘vision and font size’ were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seniors’ use of digital information. These two factors are factors that enable the use of digital information, 

but they are also factors that prevent or hinder the use of digital information. In addition, factors for 

the use of digital information includ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 and ‘convenience’, factors for non-use 

include ‘attitude and psychological factors’ and ‘physical properties of books’, and hindering factors include 

‘website usabil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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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22년 국내 인구의 17.5%는 만 65세 이상으로 3년 뒤인 2025년에는 20.6%까지 높아져 우리

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2). 이를 반영하듯 도서관 이용 대상자

층도 점차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공공도서관 봉사대상자 

중 지식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있는 ‘노인’의 비중은 2014년 11.8%에서 2017년 12.6%로, 

2021년에는 15%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에 따라 언택트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고 

이는 사회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다(배영임, 신혜리, 2020). 도서관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과 소통을 중시하던 대출과 열람, 공간과 시설 이용, 프로그램 운영 등이 크게 위축되었고 

비접촉과 디지털을 강조한 각종 대체 서비스가 개발, 제공되었다. 공공도서관 사서 356명을 대상으

로 한 인식조사에서 향후 도서관이 보완해야 할 비대면 서비스로 전자자료 확보가 가장 많이 꼽히

기도 하였다(오선경, 2023).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디지털 대전환을 선언하고 디지털 서비스 3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2023년까지 

소장자료 213만 권을 디지털화 하는 것과 디지털 자료 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이용 대상자층으로 점차 증가하는 노인의 디지털 역량 및 디지털 정보 이용 

현황은 젊은 세대와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다. 디지털 정보격차 조사에서 고령층의 종합 정보

격차 점수는 69.9%, 활용은 72.6%으로 모든 면에서 일반 국민보다 현저히 낮다(한국지능정보사

회진흥원, 2022). 또 국민 독서실태 조사 보고에서도 만 60세 이상이 전 연령 중 전자책, 오디오북

을 읽는 비율이 가장 낮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국내 선행연구에서 시니어는 장애인보다도 더 디지털도서관 불안이 높고(오선혜, 이성숙, 2012),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자 원문 및 검색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며(심자영, 서은경, 2018; 차미경 외, 

2018), 도서관의 여러 영역 중 디지털 서비스에 특히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차미경 외, 2018). 

그러나 관련 연구들은 양적 설문조사를 통한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 이용 만족도 또는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쳤으며 왜 시니어가 도서관에서 디지털 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지, 왜 이용하거

나 이용하지 않는지 등 그들의 태도․인식에 대한 조사 및 원인 규명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실시되

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시니어가 도서관의 디지털화에 대해 어떠

한 태도․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2) 시니어가 어떠한 요인으로 도서관에서 디지털 정보를 이용

하게 되는지, (3) 시니어가 어떠한 요인으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는지 이 세 가지 연구 질문을 가지고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니어 20명을 대상으로 1:1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도서관의 디지털화 전략의 기초자료 또는 시니어 대상 

디지털 서비스 개선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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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심자영과 서은경(2018)은 국회도서관에 방문하여 자료를 열람하고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노

인 152명을 대상으로 국회전자도서관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약 50%

가 평균 2시간 이상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며 검색어로는 서명과 저자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검색결과의 정제기능은 대체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다음으로 해당 사이트의 인터페이스에 대

해 용어, 메뉴위치 및 구성, 글자 크기, 검색 도움말 부족 등 순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차미경 외(2018)는 국립중앙도서관 고령자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해당 도서관을 

이용하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중 만족도 조사에서 ‘전자자료 이

용’은 모든 영역 중 가장 낮았다. 또한 이용방법 및 절차에서 ‘홈페이지 이용’과 ‘디지털도서관 

컴퓨터 좌석예약’, ‘전자자료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만 65세 미만과 이상 이용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대가 높을수록 디지털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선혜와 이성숙(2012)은 대전 공공도서관 50세 이상의 이용자 168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불안

을 측정하였다. 이 중 ‘디지털 정보’ 영역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와 온라인 DB(도서검색 DB 포

함) 이용 시 노인 이용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디지털 정보의 

불안은 6가지 영역 중 가장 높은 3.38점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세부 연령대 및 학력별로 디지털 

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저학력일수록 디지털 정보 접근을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연과 김현애(2021)는 서울 거주 노인 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비대

면 사회에서 노인의 정보요구와 도서관 이용 경험을 조사하였다. 먼저 노인들은 비대면 시기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을 때 어려운 점으로 ‘정보판단의 어려움’과 ‘도와줄 사람 없음’ 등을 꼽았다. 

다음으로 도서관 이용목적은 ‘강좌/행사참여’, ‘도서대여’ 등 순이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비율은 6.8%에 불과했다. 도서관에서 노인들을 위해 해주었으면 하는 서비스로는 ‘노

인담당 인력배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디지털 이용교육’ 등이었다. ‘오디오북 제공’의 경우 

가장 낮은 3.3%에 불과했다. 

이상의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양적 설문조사를 통해 시니어의 디지털 이용행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시니어는 도서관에서 디지털 정보를 잘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더라도 만족스러워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이와 같은 상황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는 왜 시니어가 도서관에서 디지털 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지, 혹은 왜 이용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니어 이용자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이용 

및 비이용 요인, 이용 방해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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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배경

1.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 이용에 관한 질적 연구

국내연구로 이지연(2012)은 32명의 노령이용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일반적인 

디지털 정보 이용 요구와 이용행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노령자의 정보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건강, 경제, 교육, 영어실력, 연령에 따라 이용자가 골고루 선정되도록 

판단표집을 적용하여 피면담자를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을 인지하고 있는 노령자는 가족에게 

검색을 부탁하는 대리 탐색 행위를 보였다. 정보 탐색의 최후수단으로는 인터넷과 가족․친지가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정보매체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인터넷 검색이 어렵다’,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서 어떤 것이 정확하고 믿을만한 정보인지 알 수 없다’ 등이 있었다.

국외연구로 Quan-haase 외(2014; 2016; 2017; 2018; 2020)는 캐나다 토론토의 시니어를 대

상으로 그들의 디지털 정보 이용행태와 태도 및 인식에 관하여 일련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시니어가 전자책을 채택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한 연구(Quan-Haase, Martin, 

& Schreurs, 2014)에서는 편의표집으로 모은 21명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했으며 

근거이론으로 이를 분석하였다. 면담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자료 읽기(e-reading)에 대한 시니어

의 동기, 시니어가 전자책을 채택할 때의 장애물, 시니어의 독서 습관 및 태도, 전자책과 관련한 

의지와 능력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시니어는 종이책을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것에 대한 갈망

으로 다수가 전자책 채택에 주저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자신감, 기술 탐험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시니어의 경우 이미 전자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시니어의 정보격차에 대한 개념을 재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광고를 

통해 모집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시니어가 나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디지털 리터러시와 ICT 경험을 얻는데 존재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디지털 리터러시를 얻기 위해 존재하는 지원시스템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Schreurs, 

Quan-Haase, & Martin, 2017). 연구결과, 기술의 부족과 제한된 사회적, 기관 차원의 시스템이 

시니어가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반면, 가족과 동년배(peer)의 지원은 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는 디지털 격차에 있어 시니어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님을 지적하며, 시니어를 단순 비이용자(Non-user)로 분류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 

수준에 따라 꺼리는 사람(Reluctants), 걱정하는 사람(Apprehensives), 기본적인 이용자(Basic 

Users), 잘 이용해보려는 이용자(Go-Getters), 기술에 정통한 사람(Savvy Users)로 세분하고, 

각 유형별 시니어가 디지털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조사하였다(Quan-Haase et al., 2018).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41명의 시니어와 1:1 심층면담 및 주제분석을 수행한 결과, 시니어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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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과 디지털 활동 간에는 비선형적 관계가 있었다. 즉, 기술 수준이 높다고 하여 디지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 수준을 젊은이들과 비교하였으며, 이것이 그들의 

디지털 기술에 영향을 주었다. 

세 번째로는 시니어들이 느끼는 개인정보 위협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개인정보 위협은 시니

어의 디지털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에 그들이 어떤 종류의 우려(Concerns)를 가지고 있는

지, 이에 대항하여 그들의 개인정보 보호 전략을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이어 40명의 

노인들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후속연구(Quan-Haase & Ho, 2020)에서는 

각 개인정보 우려 별 어떤 보호 전략을 취하는지 역시 40명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네 번째로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를 잘 활용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Quan-Haase, Martin, & Schreurs, 2016). 이 연구에서는 (1) 어떻게 ICT 기술이 디지털 시니

어의 일상과 관습에 스며들었는지, (2) 어떻게 디지털 시니어가 일상에서 새로운 일상과 관습을 

개발하는지, (3) 어떻게 디지털 시니어가 일상에서 ICT를 채택하는지 세 가지 연구 질문을 가지

고 편의 표집으로 모집한 60세 이상의 21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도서관 이용은 시니어의 삶에서 가장 많이 변화된 관습이었다. 많은 시니어가 젊은 

시절 추억의 장소로 도서관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절반 이상은 현재는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는다

고 답변하였다. 그들은 편리함을 이유로 인터넷으로 도서관 장서를 이용하였으며, 필요하다면 자

료를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있었다. 절반 이상은 여전히 종이책을 선호했지만, 다수가 전자책의 

유용성을 인지했으며 실제 전자책 리더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자책을 이용하지 않는 시니어도 

가족이나 친구가 권유한다면 전자책 독서를 시도해 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후속연구에서는 

시니어 42명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이 디지털을 통해 어떻게 사회적 지원을 동원하는지 살펴

보았다(Quan-Haase, Mo, & Wellman, 2017). 연구결과, 시니어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기존 

관계를 유지할 뿐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

하는 이유는 모임이나 약속의 조정, 유대감 유지, 일상적 대화를 위해서였다.

이상의 연구는 1:1 심층면담을 통해 시니어가 인터넷, 소셜미디어, 전자책과 같은 디지털 정보

를 이용하는 요인,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디지털 정보’에 초점을 두고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도서관의 디

지털 정보 이용, 비이용, 이용 방해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시니어 정보격차의 정의, 원인, 장애요인

1990년대 말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때, 이 용어는 인터넷 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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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또는 컴퓨터 보유 유무 등과 같은 기술 결정론적 개념이었다. 그러나 얼마 안가 개인의 

디지털 기술 격차 또는 효과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요인 등 디지털 활용과 관련한 연구도 이루어졌

다(Lupač, 2018). UNESCO에서는 정보격차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이러한 서비스에서 제외된 사람 간의 차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ICT에 대한 접근과 정보사회 참여하는데 필요한 관련 기술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며 

크게 접근과 활용으로 정보격차를 정의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도 연령은 정보격차의 대표적인 구분값으로서 스웨덴, 스위스, 칠

레, 폴란드, 중국, 이집트 등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젊은층은 노인층보다 인터

넷 사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역사적으로 (1) 젊은 연령층을 주 타겟으로 

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2) 젊은층의 특성, 즉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과 실험 의지, (3) 동료 

압력 증가와 관련한 네트워크의 효과, (4) 현대 청소년 하위문화에서 개인 전자 기기의 중요한 

역할, (5) 학교의 정보화와 ICT 수업을 필수 교과에 포함시키는 정부 정책 등으로 설명된다

(Lupač, 2018).

이와 같은 연령 정보격차는 시니어의 ‘태도적 장애’, ‘인지적 장애’,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 

‘개인정보 우려’로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먼저 ‘태도적 장애’는 시니어의 신기술에 대한 낮은 관심

을, ‘인지적 장애’는 노화로 인한 추상적 문제 해결과 같은 인지능력의 쇠퇴를, ‘노화에 따른 신체

적 변화’는 시청각 등 감각 인식 능력과 기억 용량, 집중력의 저하 등을 의미한다(Charness & 

Boot, 2009).

한편, 정보 기기의 시각적 요인(화면배색, 타이포그라피), 청각적 요인(배경음 등), 인지적 요소

(레이블링, 레이아웃, 메타포, 정보구조)이 시니어의 인지적, 신체적 쇠퇴에 맞게 설계되지 않은 

것 또한 정보격차 극복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강민정, 2020).

3. 국내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의 디지털정보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민을 100%로 가정

했을 때, 고령층의 종합 정보격차 점수는 69.9%, 접근은 95.1%, 활용은 72.6%로 모든 면에서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해당 보고서의 데이터를 재이용하여 정보격차의 요소를 규명한 연구가 

그간 여럿 수행되었다. 김효정과 이진명(2018)은 새로운 디지털 격차를 양산하는 모바일 환경

을 중심으로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연령, 소득, 교육수준, 

성별), 심리적(정보사회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태도, 디지털 리터러시), 사회적 요인(가족의 

지지)으로 세분화하고 정보기술 활용의 다양성과 질적 활용에 중점을 둔 ‘2차적 디지털 격차’

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정보 활용의 다양성에는 정보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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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월 평균 수입, 디지털 기기 이용 욕구, 디지털 기기 이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PC 이용역량, 모바일 이용역량, 가족 지지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디지털 정보 활용의 심화 활용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정보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부(-)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월 평균 수입, 디지털 기기 이용 욕구, 디지털 기기 이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PC 이용역량, 모바일 이용역량, 가족 지지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훈, 이혁준, 이지훈(2020)은 기존 노인 디지털 격차 연구가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경제성장과 민주화, 경제위기 등을 모두 겪은 새로운 노년층인 베이비붐 세대와 

노인 세대로 나누어 디지털 정보격차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때 정보격차는 접근

수준, 역량수준, 활용수준으로 나누었으며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디지털 기기의 이용동기, 

이용태도, 이용성과,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등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과 노인세대는 전체적인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보다 정보 접근, 역량, 활용에서 앞서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는 학력, 

이용동기, 이용태도, 지능정보사회 인식, 삶의 만족도에서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노인세대는 이용태도, 지능정보사회인식, 삶의 만족도가 정보격차에 정적인 영향을, 가구형태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 국내 시니어의 디지털 격차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기기 

접근과 더불어 활용능력을 함께 측정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디지털 기기는 PC에서 모바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적 사항에 

더해 심리적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 또 기존 노인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를 나누어 차이를 검증하기

도 하였다.

4.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지금까지 이론적 검토에서 나타난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먼저 이용 요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디지털 기기의 작동 및 이용에 

있어 ‘도움을 주는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존재’였다. 이로써 시니어가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인적 도움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비이용 및 이용 방해 요인

으로는 흥미 부족, 정보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 연령주의, 심리적 장애와 같은 ‘태도․심리적 

요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 인지능력 쇠퇴, 신체적 능력 쇠퇴와 같은 ‘노화로 인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었고, 개인정보 우려, 기술의 부족, 제한된 사회․기관 차원의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4권 제4호)

- 186 -

이용 요인

도와주는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존재(김효정, 이진명, 2018; 이정연, 김현애, 2021; 이지연, 2012; Quan-Haase, 

Martin, & Schreurs, 2016; Schreurs, Quan-Haase, & Martin, 2017), 저렴한 비용(Quan-Haase, Martin, 

& Schreurs, 2016), 취향(Quan-Haase, Martin, & Schreurs, 2016), 편리성(Quan-Haase, Martin, & Schreurs, 

2016), 자신감 및 호기심(Quan-Haase, Martin, & Schreurs, 2014)

비이용 및

이용방해요인

흥미의 부족(Charness & Boot, 2009), 정보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강민정, 2020; 김효정, 이진명, 2018), 

연령주의(Quan-Hasse et al., 2018), 심리적 장애(강민정, 2020), 책의 물성에 대한 갈망(Quan-Haase, Martin, 

& Schreurs, 2014), 인지능력(강민정, 2020; Charness & Boot, 2009), 신체적 쇠퇴(강민정, 2020; Charness 

& Boot, 2009), 개인정보 우려(Charness & Boot, 2009; Elueze & Quan-Haase, 2018; Quan-Haase & 

Ho, 2020), 기술의 부족(이지연, 2012; Quan-Haase, Mo, & Wellman, 2017), 제한된 사회․기관적 차원의 

지원 시스템(Quan-Haase, Mo, & Wellman, 2017)

<표 1>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 이용, 비이용, 이용 방해 요인 정리

Ⅳ. 연구 대상 및 방법

1. 시니어의 기준 및 연구대상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시니어의 연령 기준은 50세 이상(오선혜, 이성숙, 2012; 차미경 외, 2018), 

55세 이상(이지연, 2012), 베이비붐 세대(심자영, 서은경, 2018), 60세 이상(Quan-Haase, Martin, 

& Schreurs, 2016) 등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동질한 사회적 배경

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1963년~1955년생, 통계청, 2012)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만 60세 이상의 

사람(1963년 이전 출생자)을 시니어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니어가 도서관에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는데 어떠한 요인이 있는지 규명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 이용자 20명을 대상으

로 1:1의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의 2022년 방문 이용자 중 

만 60세 이상의 비율은 45%이다(국립중앙도서관, 2023a). 공공도서관의 방문자 통계의 경우 어린

이, 청소년, 성인으로만 구분되어 있기에 정확한 노인 이용자 비율을 알기는 어려워 비교가 어렵지

만, 그래도 절반에 가까운 방문자가 노인이기에 국립중앙도서관을 조사 사례로 삼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하였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 컬렉션, 원문보기, 책 읽어주는 도서관 등 약 1,800만 

건의 디지털 콘텐츠를 소장한 한편, 약 1,400만 건의 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 장서에서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 검색이 필수적이다(국립중앙도서관, 2023b). 방문 이용을 위한 인터넷 예약, 

관내 대출을 위한 서고자료 신청 등 이용을 위해 일정 이상의 디지털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방문 이용자의 절반 가까이가 시니어기에, 이들이 이러한 도서관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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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설계

본 연구는 기존 양적 설문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 이용의 여러 요소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시니어의 자체적인 언어로 그들의 인식과 태도, 디지털 정보 이용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1:1 심층면담을 채택하였다. 

심층면담 가이드는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 이용 행태를 질적 방법으로 규명한 선행연구의 질문 

및 양적 설문조사와 통계검증을 통해 시니어의 디지털 격차 영향요인을 규명한 선행연구를 모두 

참고하여 <표 2>와 같이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디지털화 사회에 대한 

태도 및 인터넷, 소셜미디어, 전자책 등 전반적인 디지털 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질문한 것을 본 

연구 주제인 ‘도서관 디지털 정보 이용’에 맞게 질문을 수정하였다. 

<표 2>의 질문에 추가로, 면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본적인 디지털 정보 역량, 국립중앙도서관 

이용행태, 인적 특성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구분 질문 참고 선행연구

디지털화에 

대한 태도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민정(2020); 김효정, 이진명(2018);

임정훈, 이혁준, 이지훈(2020)

이용요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디지털 정보를 이용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Quan-Haase, Martin, & Schreurs(2014);

Quan-Haase, Martin, & Schreurs(2016);

Quan-Haase, Mo, & Wellman(2017)

이용요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디지털 자료를 본다

면, 주로 어떤 자료인지?

Quan-Haase, Martin, & Schreurs(2016);

Quan-Haase, Mo, & Wellman(2017)

비이용요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디지털 정보를 이용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Quan-Haase, Martin, & Schreurs(2014)

이용방해요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디지털 정보를 이용

하는데 장애는 무엇인지?

강민정(2020); 이정연, 김현애(2021);

이지연(2012); Quan-Haase, Martin, & Schreurs(2014)

이용요인, 

비이용요인, 

이용방해요인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정보를 

이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Quan-Haase, Martin, & Schreurs(2014)

<표 2> 심층면담 가이드의 질문

3. 피면담자 선정 및 면담 수행, 결과분석

피면담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의 통계정보시스템과 이용만

족도조사, 선행연구(차미경 외, 2018)에서 밝혀진 시니어 이용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통계정

보시스템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제외한 본관과 디지털도서관의 누적 회원가입자 통계를 

보면 <표 3>과 같다. 전체 회원 중에서 시니어인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7%로 다른 연령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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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기타 특기할 만한 사실로는 다른 연령대의 경우 관외 회원가입이 

관내보다 5배~8배 많은 것에 비해 60대 이상의 경우 관외가 관내의 2.8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60대 이상 시니어일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도서관 이용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을 추측할 수 있다.

구분 0~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관내
159 1,700 10,134 7,751 6,418 5,405 4,625 36,192

0% 5% 28% 21% 18% 15% 13% 100%

관외
818 11,694 66,135 53,397 51,897 28,652 13,012 225,605

0% 5% 29% 24% 23% 13% 6% 100%

합계
977 13,394 76,269 61,148 58,315 34,057 17,637 261,797

0% 5% 29% 23% 22% 13% 7% 100%

<표 3> 연령별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및 관외 회원가입자 현황

60대 이상 시니어는 전체 회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 방문 수는 전 연령 중에 가장 높다. 특히 이 비중은 2018년 30.4%에서 2022년 4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립중앙도서관 방문 이용자의 고령화를 확인할 수 있다.

구분 0~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2018 0.0% 0.9% 9.0% 12.9% 21.5% 25.2% 30.4% 100.0%

2019 0.0% 1.1% 9.0% 12.5% 20.5% 24.7% 32.1% 100.0%

2020 0.0% 1.1% 7.3% 11.5% 18.0% 23.8% 38.2% 100.0%

2021 0.0% 0.7% 6.9% 9.6% 13.4% 23.2% 46.1% 100.0%

2022 0.0% 1.2% 7.8% 10.2% 13.1% 23.1% 44.7% 100.0%

<표 4> 연령별 본관 및 디지털도서관 방문 이용자 현황

다음으로 세부적인 시니어 특성 현황 파악을 위해 선행연구(차미경 외, 2018, 99)에서 국립중앙

도서관을 방문한 만 65세 이용자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참고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문 시니어는 대다수가 서울 지역, 그중에서도 서울 서초 및 강남구 거주자이며 

기혼자가 월등히 많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80%를 넘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현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70%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은퇴 전을 포함한 직업 분야는 사무직 30%, 

자영업 15%, 생산/기술직 12%, 연구/교육직 10%, 전문직 10%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음

으로 2022년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한 60대 이상의 321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만족도 설문조사에

서 시니어의 방문 목적은 <표 6>과 같다. 개인독서가 44%로 가장 많고, 이어 조사연구 26%, 

개인학습 16% 등으로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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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서울 서초, 강남구 62(46.2%)

그 외 서울 지역 51(38.1%)

경기도 및 인천 21(15.7%)

결혼 상태
기혼자 117(85.4%)

독신자 20(14.6%)

학력

중졸이하 5(3.7%)

고졸 17(12.5%)

대졸 83(61%)

대학원졸 31(22.8%)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안함 100(73.5%)

경제활동 함 36(26.5%)

직업

(은퇴자일 경우,

은퇴 전 직업)

사무직 41(30.4%)

자영업/프리랜서 20(14.8%)

생산/기술직 16(11.9%)

교육/연구직 14(10.5%)

전문직 13(9.6%)

기타 31(22.8%)

<표 5> 만 65세 이상 인적 특성

(차미경 외, 2018)

개인독서 43.90%

조사연구 25.90%

개인학습 15.90%

인터넷이용 5.30%

멀티미디어 4.00%

교육, 전시, 문화 2.50%

세미나실,

스튜디오
2.20%

기타 0.30% 

<표 6> 만 60세 이상 방문목적

(국립중앙도서관, 2022)

다음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 5명이 각 부서 및 업무를 통해 만나게 되는 서울․수도권 

거주 국립중앙도서관 시니어 이용자 중에서 면담대상자의 섭외를 계획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통계정보시스템 및 선행연구(차미경 외, 2018), 이용만족도 조사에 등장하는 시니어의 인적 특성

인 성별, 연령, 이용목적, 이용방법(방문/인터넷으로 이용), 학력, 직업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 7>과 같이 20명의 시니어를 섭외하였다.

면담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70.5세로 최고령자는 만 82세(1941년생)이며 최연소자는 만 60세

(1963년생)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13명, 여성이 7명이며 이용방법으로는 방문 이용자가 17명, 방문

이용과 자택에서의 온라인 이용을 병행하는 이용자가 2명,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이용하는 

이용자가 1명이다. 은퇴 전을 포함한 직업 분야로는 사무직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교육/연구

직 6명, 주부 등이 포함된 기타 3명, 자영업/프리랜서 1명, 전문직 1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용자가 15명,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이다. 이용목적으로는 개인독서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조사연구가 6명, 개인학습이 2명, 교육 참여가 1명, 기타(취미생활)가 1명으로 뒤를 이었다.

면담시간은 1인당 최소 20분에서 최대 40분까지 소요되었으며 모든 면담은 녹음 및 전사화되었다. 

면담 참가자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커피쿠폰과 식권을 제공하였다. 전사화된 

면담결과는 단위화와 범주화의 과정을 거쳐 빈도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질문인 

‘시니어의 도서관 디지털화에 대한 태도․인식’, ‘도서관 디지털 정보 이용 요인’, ‘비이용 요인’, 

‘이용 방해 요인’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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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온라인/방문 성별 생년(나이) 직업 학력 경제활동 여부 이용목적

N01 방문 남성 1963(60) 사무직 대졸 ☓ 개인학습

N02 방문 남성 1941(82) 사무직 대졸 ☓ 개인독서

N03 방문 남성 1952(71) 사무직 대졸 ☓ 조사연구

N04 방문 남성 1941(82) 사무직 대졸 ☓ 개인독서

N05 온라인 여성 1955(68) 기타 고졸 ☓ 개인독서

N06 온라인/방문 남성 1952(71) 전문직 대학원 ○ 조사연구

N07 방문 남성 1963(60) 교육/연구 대학원 ○ 개인독서

N08 방문 남성 1952(71) 사무직 대학원 ○ 개인독서

N09 방문 여성 1956(67) 사무직 고졸 ☓ 개인독서

N10 방문 여성 1954(69) 기타 고졸 ☓ 개인독서

N11 방문 여성 1943(80) 교육/연구 대학원 ☓ 조사연구

N12 온라인/방문 남성 1952(71) 자영업/프리랜서 대졸 ○ 교육

N13 방문 남성 1949(74) 사무직 대학원 ☓ 개인학습

N14 방문 남성 1954(69) 사무직 대졸 ☓ 개인독서

N15 방문 여성 1959(64) 교육/연구 대학원 ○ 조사연구

N16 방문 남성 1954(69) 사무직 대학원 ☓ 개인독서

N17 방문 남성 1952(71) 조사연구 대학원 ☓ 조사연구

N18 방문 남성 1954(69) 교육/연구 대졸 ☓ 조사연구

N19 방문 여성 1954(69) 교육/연구 대학원 ☓ 개인독서

N20 방문 여성 1951(72) 기타 고졸 ☓ 기타

<표 7> 피면담자 인적 특성

Ⅴ. 연구결과

1. 방문 이용 행태 및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

피면담자의 방문 주기는 주 1~3회(7명)가 가장 많았고 특정 주기 없이 가끔 방문한다는 이용자가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매일(4명), 월 1~3번(2명),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이용(1명) 

순이었다. 방문 이유로 ‘자신의 거주지와 가깝기 때문(6회)’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은퇴 후의 

시간적 여유(2회)’, ‘웹DB 이용을 위해(1회)’, ‘자료가 다양해서(1회)’, ‘주 이용 도서관이 휴관중

이기 때문(1회)’ 순이었다. 

저는 사실 매일 와요. 지금 한 퇴직한 이후로 지금 한 5~6년 됐는데 거의 바로 하여튼 오기 시작해서 

집이 또 바로 여기니까 여기 멀면 사실 못 가 제가 늘 집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집 저기 바로 

○○○(아파트이름)이니까 제가 나는 우리 집이 이 도서관이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다(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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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의 가장 첫 질문으로 면담대상자의 디지털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폰 소지여부 및 

스마트폰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20명 중 1명을 제외한 19명이 스마트폰을 소지하

고 있었으며 스마트폰 활용 역량은 통화, 문자, 메신저, 카메라를 이용하는 기초 수준이 5명, 

검색, 인터넷 뉴스, 메모 기능을 활용하는 중급 수준이 7명, 인터넷뱅킹, 쇼핑, PC 및 노트북과 

연동한 문서, 사진 작업 등 고급 수준 7명으로 파악되어 수준별로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선행연구에서 디지털 격차 영향 요인으로 다뤄진 학력, 은퇴 전 

직업 등 사회/경제적 특징과 본 연구의 피면담자의 디지털 역량 간에 큰 관련이 없었다는 점이다. 

고학력이며 사무직에 종사했던 면담자 중에는 스마트폰을 기초적인 수준에서만 사용하는 면담자

들도 있었던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의 주부이면서도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면담자도 있었다.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는 거 그 3개만 해요(N07).

스마트폰으로 은행, 뉴스, 메신저, 앱, 건강앱을 하고 있거든요, 운동, 운동을 측정하는 앱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 주문하고, 카드 결제하는 거하고, 카드대신 휴대폰으로 하는 결제. 뉴스 뭐, 페이스타임 

같은 거 애들이랑 같이 하고, 영상통화 이런거, 그리고 항공 비행기표 예약하거나 그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N05).

2. 도서관 디지털화에 대한 태도․인식

국립중앙도서관은 사회 전반적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 서비스 공유 플랫폼 활성화, 온택스 서비스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대전

환을 선언한 바 있다. 또, 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해 방문 이용자라 할지라도 발행 20년 이상의 

자료는 실물자료가 아닌 디지털 원문을 우선 제공하고 있다. 20명의 피면담자 중 과반수(10명)는 

이러한 디지털화 추진의 목적 및 방향성에 대해 공감했고, 7명의 피면담자는 의견이 없다고 답하

였다. 도서관 디지털화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반대 의사를 밝힌 피면담자는 3명이었다.

가. 도서관 디지털화에 찬성 또는 공감적, 우호적인 시니어

도서관 디지털 자료를 적극 이용하며 이에 만족하는 시니어(4명)는 도서관의 디지털화 정책에도 

지지를 표하고 있었다. 지지의 이유로는 ‘먼지가 없음’, ‘원래도 디지털 정보를 선호’, ‘물리적 대출․

반납이 없는 편리함’, ‘보존을 위해’가 각각 1회씩 언급되었다. 또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지 않는 

시니어 2명도 ‘책의 보존’과 ‘젊은 세대를 위해’ 디지털화를 찬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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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책은, 그 오래된 책은 계속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문화유산이고 하나의 사상이고 하나의 

철학인데 그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원본은 보관하고 그거를 디지털화해서 계속 후손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N06).

책이 부피가 작은 것도 아니고 다 압축시켜야 되니까 저렇게 하는 게 원래 원칙인 것 같아 … 우리가 

불편하긴 하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 거고 지금 세대분들은 이제 저게 더 좋으시고 그러겠지(N10).

조건부 찬성을 밝힌 시니어는 4명으로, ‘본문검색 기능 추가(1회)’, ‘PC 보안 정책 완화(1회)’, 

‘원문보기 기능 개선(1회)’ 등 이용 제반 환경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찬성하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

‘자신은 괜찮지만 다른 노인을 위해 아날로그와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찬성(1회)’한다고 답하

기도 하였다.

상당수의 시니어들이 저는 조금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꼭 이렇게 연한을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 좀 초이스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존도 

하고 그러니까 책으로서도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N14)

나. 도서관 디지털화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시니어

3명의 시니어는 도서관 디지털화에 다소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자신의 컴퓨터 

기술이 부족함’이 2회, ‘종이책의 물성을 선호함’이 1회 언급되었다.

그거는 좀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제가 지금 72살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이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원활하지가 못하잖아요. 그전에는 여기 이렇게 책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봤거든요. … 제가 이제 민원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 우리는 나이가 있어서 수시로 이렇게 와서 

그냥 필요한 걸 빼보는 걸 원하지(N03).

3. 도서관 디지털 정보의 이용, 비이용, 이용방해요인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의 이용, 비이용, 이용 방해 요인이 무엇인지 전사된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빈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사서’와 ‘시력 및 글자 크기’는 세 가지 질문의 답변으로 모두 

등장하며 시니어의 도서관 디지털 정보 이용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용 요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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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자료, 해외자료와 같은 ‘자료의 특성’과 대출․반납이 없는 ‘편리성’ 등이 있었다. 비이용 

요인으로는 ‘연령주의’와 ‘귀찮음’, ‘스트레스’, ‘디지털이 싫다’와 같은 태도․심리적 요인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용 방해 요인으로는 ‘홈페이지가 복잡함’, ‘본관과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 별도라 

불편’ 등 홈페이지 사용성 문제가 다수 포함되었고, 다음으로 ‘디지털 기술의 부족’ 등이 포함되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답변 빈도

이용요인

- 해외, 논문, 오래된 자료, 다른 도서관에 없는 자료, 웹DB 이용을 위해(12)

- 사서가 도와줌(7)

- 글자 크기 확대가 가능해서(5)

- 가족, 친구가 도와줌(2)

- 대출 반납이 필요 없어 편리, 신속함(2)

- 스스로 배워서 이용하려는 의지(1)

- 먼지가 없음(1)

- 디지털 자료가 더 익숙함(1)

비이용 요인

- 연령주의(6)

- 귀찮음(1), 필요성 못 느낌(1), 새로운 것에 대한 스트레스(1), 디지털이 싫다(1)

- 눈이 아프다(3), 글자 확대 시 영역조절 어려움(1)

- 종이책의 물성을 선호함(2)

- 디지털 원문 콘텐츠 부족(2)

- 바쁘다(2)

- 사서가 도와주지 않음(1) 

- 자신의 디지털 기술이 부족함(1)

이용방해요인

- 홈페이지가 복잡함(7)

- 자신의 디지털 기술이 부족함(4)

- 알려주는 사서가 없음(3), 사서의 전문성이 부족함(1)

- 글자 크기가 작다(2), 눈이 피곤함(1)

- 홈페이지 자료의 복사가 불편함(2)

- 원문보기 기능이 불만족(3)

- 디지털도서관 PC가 느리다(1)

- 본관과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가 별도라 불편(1)

- 홈페이지 검색 시 자료유형별로 나눠져 있어 불편함(1)

- 웹DB 연결 오류(1)

- 배워도 자꾸 잊음(1)

- 모바일 최적화 부족(1)

- PC 보안정책(1)

<표 8> 피면담자 답변 주요 내용 및 빈도

가. 사서

세 영역에서 모두 언급된 요인으로는 ‘사서’가 있었다. 사서의 도움으로 디지털 정보를 잘 이용할 

수 있었다는 피면담자가 있었던 반면, 사서가 도와주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는 피면담자, 사서가 

도와주었더라면 잘 이용할 수 있었을 거라는 피면담자로 나뉘었다. N06은 실제로 사서에게 도움을 

받아 디지털 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N10은 앞으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할 때 사서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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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고 있었다.

국립도서관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를 하면 (웃음) 그게 면대면, 페이스투페이스

가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이제 어려우면 그럼 저는 질문을 하거든요. 어려우면 

그냥 안되면 바로 그 담당부서 전화를 해서 하고(N06)

그래서 항상 궁금하기는 했어. 여기 지나가면서 저거(디지털도서관 컴퓨터)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되나 

그러고서는 분명히 뭔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실 분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한번 와서 거기

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N10).

반면 디지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N07은 사서의 무신경, 적극성 부족 등으로 자신이 인터넷 

예약을 하지 못한 것을 회상하였다.

앞에 안내하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사실 내가 항상 보면 새로운 사람들한테 

당황하고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좀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왜냐하면 

그 사람도 피곤하니까 젊지만 피곤하지. 그리고 말을 설명을 해도 처음 온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모르지 뭘 알겠어 친절하게 해줘도 어려운 거예요(N07).

사서의 도움으로 디지털 정보 이용을 시도하였으나 좌절된 경험을 갖고 있는 N13과 N14는 

사서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족,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가 제일 많이 겪었던 게 컴퓨터하고 좀 숙달이 좀 덜 돼서 잘 안 될 때 … 상대방한테 여기 찾아온 

방문자인데 젊은이건 간에 인데 가르쳐준다 할 때 이런 거는 일일이 다 자기네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 했지만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못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와가지고 

얘기도 안 듣고 팍 듣지잖아요(N13).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직원 분들이 좀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은 가다가 

이제 물어보면 안내 같은 데 물어보면 이게 답답한데 다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은 모른다고 그러

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뭘 헬퍼같이 이렇게 해서 섹션별로 이렇게 좀 순환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해주시면 어떨까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N14)

이는 선행연구에서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 이용요인으로 ‘가족, 친척, 친구의 도움’이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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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것(<표 1>)과 일맥상통하였다. 시니어는 디지털 정보를 이용할 때 인적 도움에 가장 의지

하고 있기에, 도서관에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할 때는 사서의 도움을 가장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사서는 도서관이라는 기관에서 시니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요인이기에,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 이용의 장애물로 ‘제한된 사회적, 기관 차원의 시스템’이 

있다는 선행연구(Schreurs, Quan-Haase, & Martin, 2017)와도 일맥상통한다.

나. 시력 및 글자 크기

다음으로 ‘시력 및 글자 크기’도 세 영역에서 모두 등장하였다. 시니어들은 디지털 원문 뷰어에서 

글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종이책보다도 보기 편하다고 답하였다.

(종이책) 원문으로 보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옛날 책 같은 경우에는 글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런 거는 여기서 보면 확대 그래서 오히려 나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더라고(N17)

그러나 다른 시니어들은 디지털 정보를 이용할 시 눈이 아프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

기는 하나 눈 때문에 불편하다고 답하였다. 이는 글자 크기와는 무관한, 스크린의 빛이나 배경과 

글자의 대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그걸 프린트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눈이 아파 눈이 아파. …모니터 

보는 것도 좀 확대해 가지고 볼 수도 있지만은 좀 눈이 아프니까 가능하면 이제 페이퍼로 된 책이라든지 

간행물 위주로 보죠(N18).

선행연구에서도 시력 저하와 같은 신체적 쇠퇴는 시니어의 디지털 이용 방해요인으로 언급된다

(<표 1> 참조). 그러나 시니어는 노안으로 종이책의 작은 글씨를 볼 수 없기에 글자 확대 기능이 

있는 디지털 원문을 선호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디지털 정보 이용 요인

피면담자들이 도서관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는 요인으로 가장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은 ‘자료의 

특성(12회)’이 있었다. 피면담자들이 보는 디지털 자료는 ‘발행된 지 오래된 자료’, ‘해외자료’, 

‘논문자료’, ‘다른 도서관에 없는 자료’, ‘웹DB’라는 특성이 있었다. 

그걸(웹DB) 잘 활용하는 사람이 많진 않더라고요. 잡지하고 해외신문, 그 다음에 해외 신문이 시리즈가 

몇 수십 개 쭉 나오잖아요(N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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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행이론(<표 1>)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요인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자료의 특

성이 반영된 요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시니어가 디지털 자료를 보는 이유로는 ‘편리성(2회)’이 있었다. 이들은 물리적 형

태의 책을 대출하고, 책을 펴서 내용을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디지털 원문의 편리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근데 디지털 도서관에는 제가 이렇게 보고 싶은 타이틀을 좀 치면 쫙 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조금 저건 일일이 다 빌려서 확인한 다음에 또 아니면 또 받고 이런 게 어려운데 디지털을 오는 

제가 이유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용하기 좋은 거예요. 조금 보고 이게 이제 나하고 맞는지 내가 원하는 

건지 그게 확인이 되니까 정말 저는 너무너무 고마워요(N19).

선행이론(<표 1>)에서도 ‘편리성’은 시니어가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요인이었으며, 도서

관 디지털 자료 역시 같은 이유로 시니어에게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라. 디지털 정보 비이용 요인

시니어가 도서관에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태도․심리적 요인’이 가장 주요

했다. 여기에는 ‘연령주의(6회)’를 포함하여 ‘귀찮음(1회)’, ‘필요성 못 느낌(1회)’, ‘새로운 것에 

대한 스트레스(1회)’, ‘디지털이 싫다(1회)’와 같은 태도․심리적 요인이 다수 포함되었다. 

연령주의(ageism)의 경우, 시니어가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 스스로 위축되거나 무능

하다고 생각하거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기에 “너무 늙었다”는 기분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여기

에는 디지털 기술을 직관적으로 잘 사용하는 젊은 세대와의 비교도 포함되어 있다(Barrie et al., 

2021). 본 연구의 피면담자 중 디지털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시니어 역시 자신의 연령 또는 젊은 

세대와 비교와 관련한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기억력이 적으니까 (디지털 원문 페이지가) 지나가면 어디 있었는지 몰라. 

눈으로 보이면 좋겠는데 그런게 있더라고요(N11)

나이가 들어서 조금 나이가 들어서 불편한 거지 여기 시스템이 잘못 불편한 건 아니에요(N07).

또 다른 태도․심리적 요인에서 시니어는 디지털 방식의 읽기라는 새로운 정보 이용 방식을 

수용하거나 배우는데 귀찮음을 느끼거나(1회), 새롭거나 바뀌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1회)를 받는

다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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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다 이제 디지털DB 이렇게 됐다고 해서 못 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긴 봤어. 그렇게 디지털화된 거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귀찮아서 안 보지(N08).

뭘 바꾸는 거는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니어들 입장에서는 바꾸는 거는 원치 않을 겁니다. 뭘 

바꾸면 더 복잡해져요. 이제(N07).

다음으로 자주 언급된 요인은 ‘종이책의 물성 선호(2회)’, ‘디지털 원문의 콘텐츠 부족(2회)’ 

등이 있었다.

나는 책을 더 선호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나는 그 화면에 되도록 눈에도 그렇고 나는 도서관 가는 이유가 

활자를 보기 위해서 책을 보기 위해서, 그 느낌. 난 책을 더 선호해요, PC로 보는 것보다. PC를 안 

보려고 책으로 보려고 (도서관에) 오는 거지(N09).

디지털 자료는 잘 사용 안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원문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일부라서 이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해본 것이 별로 없고, 전면적으로 원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N01). 

역시 선행이론(<표 1>)과 마찬가지로 ‘태도적․심리적 문제’와 ‘종이책의 물성 선호’는 시니어가 

도서관에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지 않게 하는 요인이었다.

마. 디지털 정보 이용 방해 요인

피면담자들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원문보기 등 디지털 정보를 볼 때 이의 방해요인

으로 홈페이지 사용성 문제를 자주 언급하였다. 사용성 문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네비게이션의 깊이가 너무 깊고, ‘홈페이지가 복잡하다(7회)’는 것이었다. 피면담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메뉴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번 클릭해야 하고, 예약 등으로 로그인 역시 여러번 반복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많죠. 많은데 첫째 인터넷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장르가 많아요. 들어가는 절차가 많아요. 그것을 좀 

간단하게 간소화시켰으면 좋겠고,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N02).

정말 나이 든 사람이 사실은 로그인 한 번 하는 게 힘들어요. 막 글자도 보이지도 않고 가서 이거 넣으려

고 로그인하고 넣기 전에 로그인하고 또 여기 오면 또 로그인하고 저기 가면 올라가면 또 로그인하고 

로그인으로 1시간 이상 잡아(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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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중 서울시 산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강민정, 2020)에서는 시니어가 PC웹을 

이용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장애요인으로 단어 표현의 이해정도인 ‘레이블링’, 이미지 아이콘 

기능 이해를 뜻하는 ‘메타포’ 등 인지적인 요소가 높게 나타났다. 국회전자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심자영, 서은경, 2018)에서도 시니어는 ‘용어’를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다르게 본 연구의 피면담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느끼는 장애요인으로는 기능과 

콘텐츠 분류 형태와 관련한 ‘정보구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용성 문제로는 ‘원문보기 기능 불편(3회)’, ‘본관과 디지털 도서관 홈페이지 분리(1회)’, 

‘모바일 최적화 부족(1회)’, ‘웹DB 연결 오류(1회)’ 등이 있었다. 

이게 이상하게 pc 화면에는 차량 등록 칸이 입력칸이 보였는데 모바일에서는 안 보이더라고요(N15).

그런데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원문 DB 같은 거 연결 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거기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거는 

거기에 이제 사이트에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보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N14).

Ⅵ. 결론 및 시사점

국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 중 노인 비중이 높아지고, 특히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도서관 서비스가 대폭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사회와 함께 도서관도 비접촉 및 

디지털 서비스 강조로 전환되었으며, 그중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 대전환을 선언하는 

등 디지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층의 디지털 역량은 여전히 낮고, 선행

연구에서 노인은 도서관 디지털 정보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니어 2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태도, 이용 요인, 이용 

방해 요인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도서관 디지털화에 대한 시니어들의 태도에서, 과반이 디지털화 

정책에 공감하거나 찬성하고 있다. 그중 일부는 디지털 자료의 편리함과 보존, 후대 전승을 강조하

며 지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시니어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불편함이나 기술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피면담자들의 언어를 기반으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을 ‘이용 요인’, ‘비이용 요인’, ‘이용 

방해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중에서도 ‘사서’, ‘시력 및 글자 크기’는 세 가지 질문에서 모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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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서는 시니어가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조력

자로 역할하기도 하지만 도와주지 않거나 불친절한 태도, 전문성 부족 등으로 디지털 정보 이용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디지털 정보 이용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가족, 친척, 친구의 도움’과 일맥상통하였다. 즉, 시니어는 디지털 정보 이용 시 인적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며 도서관에서는 그 존재가 사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력 및 글자 크기’

에서 시니어는 글자 크기 확대 기능으로 디지털 정보를 선호하는 동시에 눈 아픔과 같은 문제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 역시 선행연구의 디지털 정보 이용 방해 요인으로 

지적된 ‘신체적 쇠퇴’와 일맥상통하였다. 그러나 시니어는 글자 크기 확대라는 기능성을 이유로 

동시에 디지털 정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정보 이용 요인'으로는 디지털화된 자료가 발행된 지 오래된 구하기 어려운 자료이며, 

해외자료 및 논문자료이기 때문에 이용한다는 것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대출과 반납 같은 번거로운 

과정이 없는 ‘편리성’을 이유로 이용하는 시니어들이 있었다.

‘디지털 정보 비이용 요인’으로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태도 및 심리적 문제’가 가장 주요하

게 나타났다. 여기에는 나이가 많아서 이용할 수 없다는 ‘연령주의’와 ‘귀찮음’, ‘새로운 것에 대한 

스트레스’, ‘디지털에 대한 반감’이 포함되었다. ‘디지털 정보 이용 방해 요인’으로는 시니어의 인지

능력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복잡함과 같은 홈페이지 사용성 문제가 

다수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실무에서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 이용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로 많은 시니어가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든, 이용하지 못하든 디지털화 정책 자체에는 과반

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화 정책의 목적과 효과성에 대해 홍보하면서 

시니어에게 디지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 이용에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난 사서의 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로서의 사서의 직무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디지털 기기를 

통해 글자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을 홍보하면서, 모니터의 빛 번짐을 줄이고 영역 조절 등의 기능을 

개선시켜 시니어가 시각적으로 편안하게 디지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번째,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 이용 요인으로 꼽힌 대출과 반납이 필요 없고 먼지가 없는 ‘편리성’에 대해 홍보하면서 

시니어의 디지털 이용을 확대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 비이용 요인으로 나타난 

‘연령주의’와 같은 시니어의 태도․심리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니어가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흥미롭게 디지털 정보를 배우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 이용 방해요인으로 나타난 홈페이지 사용성 문제 중 네비게이션 

깊이가 너무 깊고 정보 구조가 복잡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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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간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시니어의 도서관 디지털 정보 이용행태 중 이용, 

비이용, 이용 방해 요인을 심층면담 기법을 통해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

로 고학력의 시니어가 많이 이용하는 국립중앙도서관(차미경 외, 2018)의 특성상, 고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만 면담이 수행되었기에 전체 시니어 및 공공도서관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장애인, 이민자 등 다른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위와 같은 도서관 

디지털 정보 이용 연구가 수행된다면 도서관이 디지털화와 디지털 포용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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